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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에너지 개발 지금 참여할 때!
신-재생에너지 비중 2011년 5%로 확대 … 수소기술 개발 주력

정부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키 위해 현재 1.4%인 신․재생 에너

지 비중을 2011년까지 5%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.

산업자원부는 신․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2006년 3%, 2011년까지 5%로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신․재생 

에너지원별 목표 설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.

산자부에 따르면, 국내 신․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002년 말 기준 1차 에너지의 1.4%로 프랑스 6.8%, 미국 

5.0%, 독일 및 일본 3.3%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신․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도 미국의 2%, 일본의 3.5% 수준에 불과하다.

이에 따라 산자부는 보급가능성 및 시장잠재력이 큰 태양광, 풍력, 연료전지 등을 3대 중점분야의 기술개발 

지원을 강화하고 2003년 1월 조지 W.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밝힌 <향후 5년간 수소에너지개발 17

억달러 투자계획>에 적극 참여해 수소 분야의 기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.

또 중장기 에너지정책과 연계한 발전원의 다양화를 통해 100만㎾급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실생산 

200만㎾(설비용량 375만㎾급)의 신․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.

나아가 산업자원부에 신․재생에너지 담당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

인력을 27명에서 5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. 또 2003년 858억원인 신․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2004년에는 3415

억원으로 3배 가량 늘리는 한편, 대체에너지법을 <신․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법>으로 개정할 예정이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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